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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ssica속 유전자원의 개화기 특성 및 지방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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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십자화과(十字花科, Cruciferae)식물은 약 350속 3,500여 종으로 구성되며, 그 가운데 유채(Brassica napus L.)는 주로 채소와 

식용유 생산을 위해 재배하는 작물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전남, 경남, 제주도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지역자치단체의 홍보, 

관광수익의 창출을 목적으로 대규모 유채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있어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국

내산 유채기름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다수성, 고올레인산을 목표로 하는 유채 개발과 후작으로 메밀이나 콩 등을 재배

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안정적 봄파종 재배가 가능한 유채 품종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Brassica속의 유전자원을 봄에 파종한 후 생육 및 개화특성을 조사하고, 종자 내의 지방산 조성을 분석하여 후에 유채와의 종

간교잡을 통해 조숙성, 다수성, 고올레인산의 특성을 갖는 새로운 품종의 개발을 위해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시험재료로는 Brassica속 유전자원 78종을 사용하였으며, 2018년 3월 3일에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포장

에 파종하였다. 품종에 따른 유채 유전자원의 생육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파종, 재배하면서 경장 등 17개의 조사 항목으로 생육

특성과 개화 특성을 조사하고 GC분석기(Gas Chromatography, Agilent)와 HP-INNOWAX(Lenghth 30m, Diameter 0.32mm, 

Film 0.25μm)컬럼을 이용해 지방산을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유채는 봄파종(2월 말∼3월 초) 후 약 70일 정도 지나면 개화(약 5월 10일)를 한다. 시험에 이용된 유전자원 중 9종은 4월 18일

(파종 후 48일)에 가장 빨리 개화가 시작되었으며, 31종은 파종 후 50∼55일, 24종은 56∼60일, 6종은 61∼65일, 유전자원 중 

2종은 5월 12일(파종 후 72일)에 개화하여 가장 늦게 개화가 시작되었다. 유전자원을 화분친으로 이용할 시 4월 26일(개화기

간 약 55일)까지 개화한 유전자원 40품종은 신품종 육성 인공교배에 극조숙 계통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유전자원의 평균 경장과 수장은 각각 62.5 cm, 31.8 cm였고 이는 유채의 120 cm, 40 cm보다 작았다. 이외에도 유전자원의 1수

협수, 분지수, 협장, 결실율의 평균은 각각 17개, 5.3개, 4.1 cm, 78.5%로 일반적인 유채와 비슷하였다. 유전자원의 종자 내 지

방산을 분석하여 전체 평균값을 계산한 결과 불포화 지방산의 총 함량은 88.5%, 포화지방산 총 함량은 3.8%였다. 불포화 지방

산 중 올레인산(Oleic acid, C18:1)함량은 5.4∼30.4%로 대비품종인 한라에 비해(올레인산 67.2%) 낮았고, 에루진산(Erucic 

acid, C22:1)함량은 19.2∼57.5%로 한라(에루진산 0.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유채 유전자원의 생육특성 조사를 통해 극조

숙성, 내도복성(단간종), 다수성 등과 같은 우수 형질을 도입하여 새로운 유채 품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유전자원과 유채와의 인공교배 및 선발을 통해 올레인산 함량은 높이고, 에루진산 함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품종을 육

성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기호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국내산 유채기름을 개발하여 버려지던 경관용 유채를 식용 기름으로 가공

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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